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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7일 신부의 역사에 대하여 - 이주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국 4기 이주인 집사입니다. 

2009년 12월 25일 성령 집회 기도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애인이라 칭하시며 신부로 삼아주
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신랑이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애인들아 섭리의 신부들아 내 사랑의 대상체, 내 영의 님들이니라. 나는 신부를 찾는 역사를 시작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신부라는 역사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너희는 나의 나라에 있는 천사, 천인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고도 귀한 나의 신부들이다.
그들은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신부들은 이 지구라는 한곳에서만 나에게로 올 수 있게끔 나는 모든 것을 계획 했다.
나의 역사는 신부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뽑고 길러 너희 영이 온전한 내 신부가 되어서 나의 나라에 들어와 나를 신랑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대하라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지금껏 역사를 해오고 있다. 
신부를 뽑는 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 
신부를 뽑아 귀히 나의 사랑을 주고 내 옆에 귀히 두고 싶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 
네가 본 나의 나라에 신부들을 데려오려 나는 인간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다. 귀한 내 신부를 뽑아서 내 옆에 두려는 역사
이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 조건을 세운 자만이 나의 나라에 들어와 진정한 신부가 된다.
너희들은 천인,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내 사랑을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전해주며, 그에게서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의 역사를 했었다. 
원수 사탄 마귀에게 너희를 뺏긴 처참함은 나로 6000년간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했다. 
너희는 아느냐? 나는 이 지구촌에서 신부를 뽑는 역사를 시작했었다. 이것은 내 최고의 목적 목표였다. 내가 왜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로 역사를 이루며 많은 고통을 참으며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으며 
또한 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사탄에게 내어준 줄 아느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를 내게 두고파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부의 역사, 신부의 역사라 그리도 외치는 것이다. 너희를 내 곁에 두면서 내 사랑을 주고 또 받고 싶었기에 내가 
그리 했노라. 이 깊은 내마음을 알길 바라노라.
너희들을 창조한 그 목적은 신부를 뽑기 위함이었다. 나의 나라에 와서 나를 신부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자고 그리했노
라.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나에 나라에 오면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며 나와 사랑하며 내 영광을 드
러낼 자들이다. 모든 천인 천사들도 너희를 귀히 보며 너희를 부러워 할 것이다. 
그러니 힘들다 말고 감사해하며 내 옆에 오길 간구하며 기도하라. 내 사랑에 완전하고 온전하라. 부탁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너희 선생을 통한 내 말과 내 아들 예수의 말에 집
중하라. 온전한 신부의 조건을 세운 너희 선생을 본받아 내앞에 온전한 신부로 단장하라. 나는 선생을 통해 이 섭리역사 
신부의 역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니 선생을 통한 말씀에 귀 기을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신부로 내게 서길 바라노라. 사랑한
다. 이 말을 소흘이 받지 말라. 나는 신중의 신,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함으로 내가 이 비밀을 말해 내게 온전한 신부로 
단장해 오길 바라는 나 또한 너희들의 신랑이고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이니라. 사랑한다. 이 말을 기억하라. 


